㈜신세계 전략적 투자 통했다.
1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 최고
- 1분기 총매출 3조 2,144억(11.7%) · 영업익 1,978억(49.5%) 최고치 기록
- 백화점, 전략적 투자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로 두 자릿 수 매출신장
- 자회사 체질 개선 노력으로 수익성 강화 및 미래 지속 성장 발판 마련
- ㈜신세계 첫 분기 배당 결정, 주주 및 기업가치 향상 위한 투자 지속
 
㈜신세계가 백화점 본업 경쟁력과 자회사 경영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외형과 수익성 모두 대폭 끌어올리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신세계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 3조 2,144억원(+11.7%) · 영업이익 1,978억원(+49.5%)를 기록했다.
 
고환율, 고유가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본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 전략과 자회사의 과감한 경영체질 개선 노력이 결과로 증명됐다.
 
백화점 사업은, 1분기 총 매출액 2조 257억원(+13.0%) ·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331억원(+30.7%) 증가한 1,410억을 달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투자와 브랜드 포트폴리오 정비, 트렌디한 팝업스토어 유치 등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고객 매출도 크게 늘어나며 고신장을 이어갔다.
※ 광주 · 대구 · 대전 등 별도 법인 합산 (신세계사이먼 운영 프리미엄 아울렛 실적 제외)
 
지난 2년간의 리뉴얼을 마무리한 신세계 강남점은 명품 · 미식 등 세계적인 수준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명실상부 국가대표 백화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세계 본점은 ‘더 헤리티지’의 신규 개관과 함께 ‘더 리저브’ · ‘디 에스테이트’ 등 대대적인 투자로 강남점과 함께 국내 최고의 ‘럭셔리 맨션’으로 거듭났다.
 
특히,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백화점으로 이어져 신세계 본점 외국인 고객 매출이 지난해 대비 140% 신장하는 등, 백화점 전체 외국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며 연매출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광주신세계 등도 출점한 모든 지역에서 1번점 자리를 지키며 백화점 사업의 외형은 물론 질적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 대구신세계 전관 리뉴얼을 시작으로 각 점포별 · 상권별 최적의 브랜드 라인업 ·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수익성 대폭 개선한 연결 자회사, 향후 성장성도 증명
 
연결 자회사의 수익성도 대폭 개선됐다.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정비가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먼저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 1분기 매출액 2,957억원(+15.7%) 영업이익 148억원(+452.6%)를 기록하며 외형과 수익성까지 동반 개선하며 패션과 코스메틱 전문화의 성과를 입증했다.
 
수입패션부문(+35.2%)과 수입코스메틱부문(+20.0%)이 두 자리 수 이상 성장하며 외형 확대에 앞장섰으며 스튜디오 톰보이 · 일라일 · 맨온더분 등 자체 패션 브랜드도 ▲운영 효율화와 ▲리브랜딩 효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이와 함께 어뮤즈 · 연작 등 자체 브랜드의 해외 시장 확대와 피비 파일로 · CFCL · 앙팡 리쉬 데프리메 등 신규 브랜드의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외형과 수익성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신세계디에프는 매출액 5,898억원(+5.0%), 영업이익 106억원(+129억)을 기록, 흑자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 T2 임차료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임대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관광객(F.I.T)를 타깃으로 한 글로벌 체인과의 제휴 확대 ▲대량 판매 할인율 적극 개선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도입 등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성과를 실현, 향후 면세 사업 내 경쟁력도 입증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DF2 최종 철수를 완료하며 향후 실적 개선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센트럴은 매출액 988억원(+11.4%) · 영업이익 260억원(+17.6%)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신세계까사는 매출액 1,114억원(+78.8%), 영업이익 13억원(+1,200%)을 기록했다.
 
자주(JAJU) 사업 양수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두 자리 수를 달성, 향후 자주(JAJU) 사업 부문의 안정화를 통해 추가적인 성과 개선을 기대케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매출액 898억원(+10.7%) · 영업이익 74억원(+29.8%)을 달성했다.
 
신세계맨즈컬렉션, 블루핏 등 자체 브랜드의 약진과 함께 기라로쉬, 시슬리 등의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가 신세계라이브쇼핑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에 기여, 내실 있는 성장으로 결실을 맺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앞으로도 ▲패션, 식품, 뷰티 카테고리 단독 상품 확대와 동시에, ▲ 신규 브랜드 글로벌 소싱과 모바일앱 확대 등에 매진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 ㈜신세계, 첫 분기 배당 실시,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 힘써
 
㈜신세계는 12일(화) 이사회를 열고 첫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29일(금)이며 총액은 약 114억원, 보통주 1주당 1,300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신세계는 분기 배당 도입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한편 주요 점포 리뉴얼 및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업계를 주도하는 압도적 지위를 견고히 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경영체질 개선과 전략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외형은 물론 수익성까지 대폭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체질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2026년 1분기 실적]
	구 분
	2026 1Q
	2025 1Q
	증 감

	총 매 출
연 결
별 도
* 대전·대구·광주
별도법인 포함
	 
3조 2,144억
1조 4,833억
2조 257억
	 
2조 8,780억
1조 3,003억
1조 7,919억
	 
11.7%
14.1%
13.0%

	영업이익
연 결
별 도
* 대전·대구·광주
별도법인 포함
	 
1,978억
869억
1,410억
	 
1,323억
643억
1,079억
	 
+655억
+226억
+331억


※ 관련 1분기 실적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shinsegae.com/company/ir-ko/ir.do#direct_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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